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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자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내적 특성 및 경험 변인의 탐색: 

연주불안과 학습된 무기력을 중심으로*1)

최효식**2)․신종호***3)․권수진****4)․최예은*****5)․연은모******6)

  본 연구는 다양한 연주경험의 특성들이 예비 음악창의인재의 내적 특성인 불안성향과 연
주동기에 따라 연주불안과 학습된 무기력, 그리고 스트레스에까지 미치는 상이한 영향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예술중학교에 재학 중인 
252명의 음악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콩쿠르와 같은 경쟁적인 연주에 
참가하여 입상한 경험이 많은 학생일수록 높은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낮은 연주불
안과 학습된 무기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개인의 불안성향은 연주불안과 학
습된 무기력뿐 아니라 삶의 스트레스까지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주자의 내재적 
동기는 행동적 및 심리적인 연주불안을 모두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콩쿠르와 같
은 경쟁적인 연주경험은 연주자의 행동적 및 심리적인 불안을 모두 낮추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비경쟁적인 연주경험은 행동적인 불안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연
주불안과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개인적 특성을 밝히고, 연주경험이 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연주자들의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실제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음악교육
에서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연주불안, 학습된 무기력, 연주경험, 스트레스, 음악전공생

차      례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개인 내적 특성 2. 연주경험 3. 학습된 무기력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측정도구 3. 분석방법

Ⅳ. 연구결과

  1. 콩쿠르 입상비율 상, 하 집단 간 차이 비교

  2. 인과관계 분석

Ⅴ. 결론 및 논의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0-330-B00218)”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제1저자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심리전공 석사수료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협동과정 음악교육전공 석사과정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심리전공 박사수료/ 교신저자 (rain4515@snu.ac.kr)

음악교육연구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013, Vol. 42, No. 4, pp. 235～262



음악교육연구 제42권 제4호, 2013.󰠏󰠏󰠏󰠏󰠏󰠏󰠏󰠏󰠏󰠏󰠏󰠏󰠏󰠏󰠏󰠏󰠏󰠏󰠏󰠏󰠏󰠏󰠏󰠏󰠏󰠏󰠏󰠏󰠏󰠏󰠏󰠏󰠏󰠏󰠏󰠏󰠏󰠏󰠏󰠏󰠏󰠏󰠏󰠏󰠏󰠏󰠏󰠏󰠏󰠏󰠏󰠏󰠏󰠏󰠏󰠏󰠏󰠏󰠏󰠏󰠏󰠏󰠏󰠏󰠏󰠏󰠏󰠏

- 236 -

Ⅰ. 서  론

음악은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심신의 치유를 돕는 등의 다양한 특성을 통해 

안녕감을 증진시키고 불안을 감소시킨다(Khalfa et al., 2003; Liu et al., 2007). 이

렇듯 사람들에게 정서적 안녕감을 제공하는 음악은 정작 음악연주를 직업으로 삼

는 연주자들에게는 종종 불안을 야기한다. 특히, 미술이나 문학 등과 달리 시간적 

예술의 특성을 가지는 음악은 일단 행하여지면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주자

들은 실수 없이 연주를 마쳐야 한다는 큰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찰나의 순간에 자신의 최고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연주자들에게 있어 일정 수

준의 불안감은 보편적인 현상이지만(Kenny & Osborne, 2006; Steptoe, 1989), 과

도한 불안은 연주 내용을 잊어버린다거나 템포가 빨라지는 등의 행동을 야기해 

연주의 질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해 연주자에게 제 역량을 모두 발휘하지 못했다

는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Bartley & Clifton-Smith, 2006). 이처럼 연주를 

하는 것에 대한 염려로부터 기인하는 행동 및 정서적인 어려움을 연주불안이라고 

정의한다(Salmon, 1990). 많은 연주자가 경험하는 사회공포증의 한 형태인 무대공

포증 역시 연주자의 불안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 같은 두려움은 남이 자신을 평

가한다고 생각할 때 더욱 증가하며 심한 경우 연주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게 

한다. 

적정한 수준의 불안은 정신적 각성을 통해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과업수행을 촉

진하지만(Vankar, 2013), 지나친 불안은 학습자가 과제로부터 회피하고자 하는 동

기를 불러일으켜 성취를 저하시키는 등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amirez 

et al., 2013). 또한, 불안은 자주 경험할수록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데(So et al., 

2010), 특히 급격한 신체적인 변화와 내면의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는 청소년기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Rapee et al., 2009). 청소년기의 

불안은 경쟁 상황에 노출될 때 더욱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Yoshie, 

Kudo, Murakoshi, & Ohtsuki, 2009) 일등 혹은 우승만을 강요하는 심한 경쟁 상

황에 자주 노출되는 예체능계 학생들은 불안을 더 쉽게 경험할 수 있다. 일련의 

연구들에 따르면 운동을 전공하는 고등학생의 경우 경쟁적인 대회 참가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역량을 모두 발휘해야 한다는 높은 불안감과 더불어 동료

와 경쟁하는 것에 대한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장호중, 2004; Mellalieu et al., 

2009). 

이처럼 연주자의 인지적, 정의적 및 동기적 특성과 부적인 상관을 보이며 더 



최효식 ․신종호 ․권수진 ․최예은 ․연은모 / 연주자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내적 특성 및 경험 변인의 탐색󰠏󰠏󰠏󰠏󰠏󰠏󰠏󰠏󰠏󰠏󰠏󰠏󰠏󰠏󰠏󰠏󰠏󰠏󰠏󰠏󰠏󰠏󰠏󰠏󰠏󰠏󰠏󰠏󰠏󰠏󰠏󰠏󰠏󰠏󰠏󰠏󰠏󰠏󰠏󰠏󰠏󰠏󰠏󰠏󰠏󰠏󰠏󰠏󰠏󰠏󰠏󰠏󰠏󰠏󰠏󰠏󰠏󰠏󰠏󰠏󰠏󰠏󰠏󰠏󰠏󰠏󰠏󰠏

- 237 -

나아가 낮은 삶의 질과도 높은 관련성을 맺는 불안은(So et al., 2010) 연주자의 

개인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연주자가 평소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와 

연주자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는 연주불안과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

(Bonneville-Roussy et al., 2011; Thomas & Nettelbeck, 2013). 가령, 일반적으로 

자신을 둘러싼 일에 보다 큰 불안감을 느끼는 학습자는 그렇지 않은 학습자에 비

해 자신의 학습에서도 더 큰 불안감을 보일 수 있다. 연주불안에 대한 선행연구

들은 연주자가 느끼는 불안은 특정한 상황에 반응하여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상태

불안이라고 보고하지만(Broadsky et al., 1994, Yoshie, Shigemasu, Kudo, & 

Ohtsuki, 2009), 개인의 특성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불안의 한 형태

인 상태불안 역시 연주자 개인의 특성불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특성불안 외에도 연주자의 연주동기 역시 연주불안을 예측하는 변인으

로 확인되고 있다. 동기는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고 행동의 방향과 정도를 예측하

는 변인으로 특정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Bryan et al., 

2011; Vallerand, 1997). 예를 들면, 연주자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연주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설사 불안 수준이 높더라도 동기가 높

은 학생은 불안과 동기가 모두 낮은 학생과 비슷한 수행 수준을 보일 정도로 학

습에 있어서 동기의 효과는 강력하다(Wolf & Smith, 1995).

개인의 내적 특성인 불안성향과 연주동기에 영향을 받는 연주불안은 개인의 경

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선행연구들은 연주불안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

인 방법으로 연주경험을 꼽는다. 예를 들자면, 오랜 기간 악기를 연주하여 공연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공연 경험이 적은 사람보다 연주불안 정도가 낮게 나타

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Huston 2001), 이는 연주자가많은 연주경험을 통해 무대

를 친숙한 공간으로 느껴 자신감을 가지고 편안한 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주경험은 연주자의 동기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음악 그 자체로 즐거움과 성취감을 갖는 내적 동기가 강

한 연주자들보다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경쟁에 의한 외재적 동기가 강한 연주자

들이 무대에서의 공개적인 연주경험을 더 선호할 수 있다(정진원, 2009; Hallam, 

2002). 

이처럼, 연주자의 연주불안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주불안에 미치

는 개인의 내적 특성과 개인의 경험 변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탐색하고 이

들 간의 관계 양상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연주불안을 낮춘

다고 알려져 있는 다양한 연주경험이 개인의 내적 특성과 학습동기에 따라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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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부

분의 선행연구들은 개인 내적 특성 및 다양한 연주경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주경험이 연주불안에 미치는 긍정성을 살펴보는 접근만을 취하고 있을 뿐(최진

호, 정완규, 2011; Hamann & Sobaje, 1983; Lehrer, 1987; Steptoe, 1989) 참가자

의 대다수가 입상하지 못하는 콩쿠르 등의 경쟁적인 연주경험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 중의 하나인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특성불안과 학습동기가 연주불안과 학습된 무기력에 영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이를 매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특성의 연주경험들이 어

떠한 상이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음악전공자들의 연

주불안과 학습된 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을 밝히고, 연주경험이 이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연주자들의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실제적 정

보를 제공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콩쿠르 입상비율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 간에 특성불안, 학습동

기, 연주불안, 학습된 무기력과 스트레스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 개인의 특성불안과 학습동기가 연주불안과 학습된 무기력, 그리고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경쟁 혹은 비경쟁적인 연주경험은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개인 내적 특성

개인의 특성불안이란 비교적 안정적인 개인의 불안 성향으로 자율신경계의 활

성에 따른 긴장, 초조, 우려 및 걱정의 주관적 상태를 의미하는 상태불안과는 구

별된다(Spielberger, 1983). 학업장면에서의 특성불안은 위험회피 성향과 높은 상

관을 보임으로써 도전적인 과제로의 선택을 방해하거나 시험불안이나 우울과 같

은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개인 내적 특성불안이 상태불안에 해

당하는 시험불안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현상은 특성불안을 가진 학생들이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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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시험 상황에서는 훨씬 큰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

다(조수철 외, 2001).

개인의 학습동기는 크게 학습을 하는 과정 자체에서 느끼는 흥미와 만족감에 

가치를 두는 내재적 동기와 높은 성적, 사회적 성공, 주변의 인정 등과 같이 학습

의 결과에 가치를 두는 외재적 동기로 구분된다(Deci & Ryan, 1985; Ryan & 

Deci, 2000). 자신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등을 통해 타인보다 유능하다는 

인정을 받는 것에 가치를 두는 외재적 동기를 가진 학습자는 학습의 결과가 좋아

야 동기가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평가받는 상황에서 높은 불안감을 느

낀다. 반면, 학습의 결과보다는 과정에서의 보상을 추구하는 내재적 동기를 가지

는 학습자는 평가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Elliot 

& McGregor, 1999; Ryan & Deci, 2000). 따라서 내재적 동기를 가진 연주자의 

경우 음악을 연주하는 과정에서 흥미와 만족감을 경험하며 자기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지만, 외재적 동기를 가진 연주자의 경우 타인보다 유능하다는 평가에 대

한 갈망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며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

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동기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불안이 내재적 동기보다는 외

재적 동기와 더 큰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한다. 박병기와 임신일(2010)의 시

험불안에 관한 논문들을 메타분석한 결과에서도 시험불안은 내재적 동기 및 외재

적 동기 모두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특히 내재적 동기보다는 외재적 동기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외재적 동기를 갖는 학생일수록 

시험불안을 더욱 크게 경험하지만 내재적 동기를 갖는 학생들 역시도 시험불안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의 학습동기와 특정 상황에서의 불안 간의 관련성은 타인과의 경쟁을 부추

기는 동양권 문화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에쏘우와 동료들(Essau et al., 

2008)이 594명의 독일 청소년과 428명의 홍콩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안 증상과 동

기의 관계를 탐색한 결과, 홍콩 청소년들의 경우 수행목표(예: 좋은 성적을 받는 

것) 혹은 경쟁목표를 가질 때 높은 불안 증상을 보인 반면, 독일의 청소년들은 개

인의 학습목표지향성 보다는 가족 내에서의 경험(예: 부모의 불안, 어렸을 때의 

불안 경험)이 불안 증상과 더 큰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커스와 키

타야마의 연구(Markus & Kitayama, 1991)에서도 외재적 동기를 강조하는 수행목

표를 제시한 학급에서보다 숙달적인 목표를 제시한 경우 학생들의 낮은 불안 수

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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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주경험

연주자의 연주불안을 낮추기 위해 선행연구들은 연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 자기암시를 통해 걱정보다는 연주에 집중하는 것, 무대에 오르기 전 

많은 연습을 하는 것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해왔다(Ely, 1991; Fehm & 

Schmidt, 2006; Kenny, 2005; Lehrer, 1987; Studer et al., 2011). 보다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연주경험 등의 음악훈련은 연주불안을 낮추며(강은주, 한주희, 2009; 이

진화, 2006) 연주자의 실수를 줄이는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Appel, 1974). 또한, 공식적인 연주 경험이 많을수록 연주자들은 자신의 연주를 

평가받는 상황에서도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 향상된 연

주결과를 보여주었다(이순옥, 1999; 최진호, 정완규, 2011; Hamann & Sobaje, 

1983; Lehrer, 1987; Steptoe, 1989). 이와 같이 연주경험은 연주자에게 심리적 안

정감을 제공하고 연주불안을 낮추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 특히 성공적인 연주

경험이 연주불안을 낮추는데 긍정적(Fehm & Schmidt, 2006; Yoshie, Kudo, 

Murakoshi, & Ohtsuki, 2009; Yoshie, Shigemasu, Kudo, & Ohtsuki, 2009)인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연주경험이 반드시 연주불안을 낮추고 연주자의 심리적 특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연주자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는 연주경험은 연주 이후 연주자에게 돌아오는 결과, 즉 점수나 등수, 평가 

등의 피드백이 연주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가와 청중의 성격에 따라 

경쟁적인 경험과 비경쟁적인 경험으로 구분된다. 자유로이 자신의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비경쟁 상황에서의 연주경험과 달리 경쟁상황에서의 연주

경험은 연주불안을 높인다는 연구(Brotons, 1994; Yoshie, Kudo, Murakoshi, & 

Ohtsuki, 2009; Yoshie, Shigemasu, Kudo, & Ohtsuki, 2009)와 그렇지 않다는 연

구(Robson, 2004)가 혼재하고 있다. 가령, 청중이 많을수록 연주자의 불안감이 상

승하는데(Brotons, 1994; Craske & Craig, 1984; Kee, 1993; LeBlanc et al., 1997), 

적은 수라도 자신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이나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청중이 있을 경

우 연주자의 불안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Fehm & Schmidt, 2006; 

Kokotsaki & Davidson, 2003).

특히 경쟁적 성격이 강하거나, 자신의 만족이나 연주를 통한 즐거움보다는 타

인에게 인정받고 자신의 유능감을 발휘하는데 관심을 두는 외재적 동기를 가진 

연주자의 경우에 타인으로부터 평가받는 경쟁적인 연주경험은 높은 스트레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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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불안을 경험하게 하거나 연주에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부정적

인 측면을 야기할 수 있다(강은주, 한주희, 2009). 하지만 연주 시 높은 불안감에

도 불구하고 외재적 동기를 가진 연주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유능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쟁적인 연주경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된다(Hallam, 2002).

3. 학습된 무기력

연주자의 연주불안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는 연주경험의 효과가 그 속성에 따라 

교육상황에서 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학습된 무기력 때문이다. 

학습된 무기력이란 지속적인 실패경험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를 통제하려는 노

력 자체를 포기하고, 학습에 대한 동기를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Hiroto & 

Seligman, 1975; Maier & Seligman, 1976). 반복되는 실패로 학습된 무기력에 빠

진 학습자는 인지적 및 동기적 결핍을 경험하고 수행의 결과를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다는 믿음을 형성함으로써 차후에 성공을 경험하더라도 학습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김아영, 주지은, 1999; Diener & Dweck, 1980; Dweck, 1975; 

Dweck & Reppucci, 1973; Hiroto & Seligman, 1975).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한 학습동기의 결핍은 수행 수준을 저하시키며(Boggiano 

et al., 1991; Diener & Dweck, 1980) 낮은 수행은 또다시 학습자의 동기에 영향

을 미쳐 우울을 촉발하기도 한다(Waschbusch et al., 2003). 이와 같은 학습된 무

기력은 내재적 학습동기보다는 외재적 학습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발전보다는 타

인과의 유능성 비교에 더 가치를 둘 때 더 쉽게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다(배정희, 

2008; Boggiano et al., 1991). 가령, 외재적 목표를 가진 학생은 내재적 목표를 가

진 학생에 비해 목표 성취에 대한 통제력을 낮게 지각하여 학습된 무기력을 더 

쉽게 경험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더라도 그보다 더 

잘하는 상대를 만날 경우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인식하는 외재 목표를 가진 학

생들은 본인의 실력이 매우 특출하지 않은 이상 목표 성취에 대한 통제력을 낮게 

지각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통제력에 대한 낮은 지각은 학습된 무기력을 이끄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Maier & Watkins, 2005).

따라서 연주자의 학습된 무기력 역시 연주자의 특성불안과 학습동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자유롭게 자신의 연주에만 집중할 수 있는 비경쟁적인 연주경험

보다 입상하지 못하거나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경쟁적인 연주경험이 연주불안에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타인보다 유능하다는 



음악교육연구 제42권 제4호, 2013.󰠏󰠏󰠏󰠏󰠏󰠏󰠏󰠏󰠏󰠏󰠏󰠏󰠏󰠏󰠏󰠏󰠏󰠏󰠏󰠏󰠏󰠏󰠏󰠏󰠏󰠏󰠏󰠏󰠏󰠏󰠏󰠏󰠏󰠏󰠏󰠏󰠏󰠏󰠏󰠏󰠏󰠏󰠏󰠏󰠏󰠏󰠏󰠏󰠏󰠏󰠏󰠏󰠏󰠏󰠏󰠏󰠏󰠏󰠏󰠏󰠏󰠏󰠏󰠏󰠏󰠏󰠏󰠏

- 242 -

평가를 받고자 하는 외재적 동기를 가진 연주자가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쟁

적인 연주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에 연주자의 연주불안과 학습된 무기력은 높

아질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 시내에 소재한 Y 예술중학교에 재학 중인 284명의 음악전공생이 본 연구

에 참여하였다, 측정변인들의 결측치가 있는 경우 이를 완전제거(listwise) 방식으

로 제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52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41명(16.3%), 여학생 211명(83.7%)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109명

(43.3%), 2학년 79명(31.3%), 3학년 64명(25.4%)이었다.

2. 측정도구

1) 특성불안

특정한 상황이 아닌 평소 개인의 불안을 측정하는 특성불안은 Spielberger와 

동료들이 1983년에 개발하고 이장호 등(1996)이 번안한 ‘Spielberger의 상태-특성 

불안검사 Y형’을 활용하였다.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예: ‘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에 너무 걱정하는 편이다.’),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특성불안 

척도의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85로 나타났다. 

2) 연주동기

연주동기는 강은주와 한주희(2009), 한주희와 고수일(2002)의 연구와 Vallerand

와 동료들 연구(1992)에서 사용한 동기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연주동기 척도는 연주를 하는 이유가 내부에 있는지, 외부

에 있는지에 따라 내재적 동기(예: ‘연주하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이다.’) 4문항

과 외재적 동기(예: ‘연주를 함으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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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내재적 동기가 =.91로, 외재적 동기가 =.87로 나타났다. 

3) 연주불안

연주불안은 행동적으로 나타나는 불안(예: ‘나는 연주할 때 테크닉상의 잦은 실

수를 한다.’)과 심리적으로 경험하는 불안(예: ‘나는 연주할 때 긴장할까 봐 걱정

한다.’)에 대한 두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최미영(2006)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행

동적 불안 10문항과 심리적 불안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를 사

용하였다.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행동적 불안은 =.82로, 심리적 불안은 

=.89로 나타났다. 

4) 학습된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 척도는 신기명(1990)이 개발한 ‘학습된 무기력 진단척도’의 총 

45문항(예: ‘내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자주 있다.’)을 활용하였으

며, 자신감 결여(17개), 우울 및 부정적 인지(10개), 수동성(6개), 통제력 결여(4개), 

지속성 결여(3개), 과시욕 결여(3개), 책임성 결여(2개)의 7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

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97

로 나타났다.  

5) 스트레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Cohen과 그의 동료들

(1983)이 개발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번안(예: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하여 사용하였다.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83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8.0과 AMOS 20.0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콩쿠르 입상비율 상, 하 집단 간에 특성불안, 동기(내재적, 

외재적), 스트레스, 연주불안(행동, 심리), 학습된 무기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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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체 참가자의 콩

쿠르 입상비율을 기준으로 상위 30%를 입상비율 (상) 집단, 하위 30%를 입상비

율 (하)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다변량분산분석을 사용한 이유는 이론적으로 각 종

속변인들 간 상호상관이 있으며, 본 자료에서도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둘째,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각 측정변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각 측

정변인 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이

를 통해 전반적인 자료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구조모형의 계수 추정 방정식은 최

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하였으며, 다음의 과정을 거쳤다. 첫째, 

모형 검증 전에 각 측정변인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 첨도

를 점검하였다. 둘째, 측정모형 검증 후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표본크기의 영향에 민감한   대신(Hoyle & Panter, 1995)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비교적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며,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명확한 해석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TLI(Tuc 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였다(유성경 외, 2006; 홍세희, 2000). 셋째, 측정모

형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각 잠재변인별로 추정해야 할 모수가 지나치게 많은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성불안, 연주불안, 스트레스는 문항묶기(item parceling)를 

실시하였다. 문항묶기란 동일한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일차원적인 측정변인들을 

무선적으로 묶어서 총점이나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다(Little et al., 2002). 본 연

구에서는 잠재변인에 대한 1요인 지정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각 묶음 점

수의 요인계수가 동일해지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Russell et al., 1998). 이를 

위해 문항들의 요인계수 순위에 기초하여 각 묶음 점수에 문항들을 배치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콩쿠르 입상비율 상, 하 집단 간 차이 비교

콩쿠르 입상비율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특성불안, 학습동기(내재적, 외재적), 

스트레스, 연주불안(행동, 심리),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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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특성불안, 동기, 스트레스, 연주불안, 학습된 무기력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

입상비율 하위 집단 입상비율 상위 집단

　 N Mean SD N Mean SD

특성불안 75 2.74 .67 76 2.59 .63 

내재적 동기 75 3.71 .97 76 4.08 .88 

외재적 동기 75 3.48 .98 76 3.26 1.00 

스트레스 75 2.68 .67 76 2.51 .64 

연주불안 행동 75 2.12 .69 76 1.84 .63 

연주불안 심리 75 2.88 1.14 76 2.23 .95 

학습된 무기력 75 2.29 .71 76 2.04 .67 

콩쿠르 입상비율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간에 특성불안, 학습동기(내재적, 외재

적), 스트레스, 연주불안(행동, 심리), 학습된 무기력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공분산행렬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Box’s M 검증을 실시하였

으며 동질성이 가정되었다(Box’s M=24.765,  =.840, p>.05). 또한, 오

차분산의 동질성 검증결과 콩쿠르 입상비율 상, 하 집단에 따라 종속변인의 오차

분산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성불안( =1.56, p>.05), 내재적 동기

( =1.69, p>.05), 외재적 동기( =.01, p>.05), 스트레스( =.11, 

p>.05), 연주불안 행동( =.29, p>.05), 연주불안 심리( =2.00, p>.05), 

학습된 무기력( =.01, p>.05)〕.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콩쿠르 입상비율 상, 하 집단 간 종속변인의 점수 차이를 

나타내는 Wilk’s 값은 .881로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단변량 분석결과, 내재적 동

기, 연주불안 행동, 연주불안 심리, 학습된 무기력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콩쿠르 입상비율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내재적 동기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반면, 연주불안 행동, 연주불안 심리, 학습된 무기력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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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Wilk’s  단변량F df

콩쿠르 

입상비율 

상, 하 집단

특성불안

.881*

1.96 1

내재적 동기 5.93* 1

외재적 동기 1.99 1

스트레스 2.56 1

연주불안 행동 6.63* 1

연주불안 심리 14.65*** 1

학습된 무기력 5.29* 1

***p<.001, **p<.01, *p<.05 

2. 인과관계 분석

1) 측정변인들의 상관분석 및 정규성 검토

측정변인들의 상관분석과 정규분포에 대한 가정을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

다.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내재적 동기는 비경쟁연주 횟수와는 정적 상

관관계가 있는 반면, 연주불안 행동, 연주불안 심리, 학습된 무기력, 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재적 동기는 학습된 무기력의 일부 

하위 척도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대다수 다른 측정변인들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불안은 연주불안 행동, 연주불안 심리, 학습된 무기력, 

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측정변인의 왜도는 

-.93에서 2.96사이였고, 첨도1)는 –1.23에서 10.73사이로 모든 변인의 왜도의 절대

값이 3을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20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단변량정규성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박현정, 이진실, 2013).

1) 정규분포의 표준화된 첨도지표는 3.0이지만 SPSS 프로그램의 경우 0으로 재척도화한 

값을 보고하기 때문에 3.0을 더해서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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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 분석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측정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변인을 사

용하지 않는 콩쿠르참여 횟수, 비경쟁연주 횟수를 제외한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

기, 특질불안, 연주불안 행동, 연주불안 심리, 학습된 무기력, 스트레스의 잠재변인

을 모두 포함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TLI .899, CFI .912, RMSEA .072, SRMR .062으

로서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권고수준으로 나타났다(Chau, 1996; Hu & Bentler, 

1999; Taylor & Todd, 1995). 즉, 본 측정모형이 자료를 비교적 잘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측정모형의 적합도

 df TLI CFI RMSEA SRMR

756.994*** 329 .899 .912 .072 .062

***p<.001

3) 구조모형 분석

개인 내적특성, 연주경험, 연주불안, 학습된 무기력, 스트레스 간의 인과적 관계

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1]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한 다음,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TLI .880, CFI .896, RMSEA .073, SRMR 

.066으로서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권고수준으로 나타났다(Chau, 1996; Hu & 

Bentler, 1999; Taylor & Todd, 1995). 하지만 여전히 모형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

고 판단되어 수정지수(MI)에 근거하여, 요인 내 측정오차의 상관(통제력 결여 측

정오차와 지속성 결여 측정오차)을 1개 설정하였다. 이 모형의 적합도는 TLI .904, 

CFI .917, RMSEA .066, SRMR .066로 나타났으며,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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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구조모형의 적합도

 df TLI CFI RMSEA SRMR

연구모형 882.480*** 375 .880 .896 .073 .066

수정모형

(최종모형)
779.226*** 374 .904 .917 .066 .066

***p<.001

최종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는 <표 6>과 같다. 경로계수를 보면 내재적 동기

는 비경쟁연주 횟수(=.258)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연주불안 행동(=-.319)

과 연주불안 심리(=-.274)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콩쿠르참

여 횟수는 연주불안 행동(=-.102), 연주불안 심리(=-.110), 학습된 무기력(

=-.144)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비경쟁연주 횟수는 연주불안 행동(=-.111)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연주불안 심리와 학습된 무기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불안은 연주불안 행동(=.580), 연주불안 심리(=.671), 학

습된 무기력(=.796), 스트레스(=.830)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습된 무기력은 

스트레스(=.204)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붓스트랩(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구체

적으로 원자료를 사용하는 비모수 붓스트랩 방법(Non-parametric Bootstrapping)

을 적용하였다. 붓스트랩 방법에서는 동일한 크기의 표본을 반복 추출하여 추출

된 표본들을 통해 매개효과의 분포를 구하고, 구해진 분포를 활용해 매개효과의 

신뢰구간을 계산한다. 그런 다음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는지의 여부를 통해 통계

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다(박현정, 이진실, 2013).

Mplus와 달리 AMOS를 활용할 경우 여러 개의 매개효과가 있는 모형에서 특

정 경로를 통한 하나의 매개효과만을 구분하여 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활용하여 개별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를 추정하였다. 붓스트랩 방법(1000번 반복시행)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내재적 동기→비경쟁연주 횟수→연주불안 행동(매개효과=-.02, p<.05)는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난 반면, 연구모형에서 계산할 수 있는 나머지 모든 매개효과는 95% 신뢰

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에 0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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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최종 연구모형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오차 t

표준화 

계수()

콩쿠르참여 횟수←내재적 동기 .468 .926 .505 .037

콩쿠르참여 횟수←외재적 동기 .501 .86 .583 .04

콩쿠르참여 횟수←특성불안 1.433 1.47 .974 .073

비경쟁연주 횟수←내재적 동기 3.23 .898 3.596*** .258

비경쟁연주 횟수←외재적 동기 -.606 .827 -.733 -.049

비경쟁연주 횟수←특성불안 2.435 1.417 1.719 .127

연주불안 행동←콩쿠르참여 횟수 -.006 .003 -2.066* -.102

연주불안 심리←콩쿠르참여 횟수 -.009 .004 -2.374* -.110

학습된 무기력←콩쿠르참여 횟수 -.006 .002 -3.055** -.144

연주불안 행동←비경쟁연주 횟수 -.006 .003 -2.171* -.111

연주불안 심리←비경쟁연주 횟수 -.004 .004 -.951 -.045

학습된 무기력←비경쟁연주 횟수 0 .002 .093 .004

연주불안 행동←내재적 동기 -.225 .043 -5.272*** -.319

연주불안 심리←내재적 동기 -.283 .059 -4.798*** -.274

학습된 무기력←내재적 동기 -.017 .026 -.67 -.036

연주불안 행동←외재적 동기 -.041 .037 -1.102 -.059

연주불안 심리←외재적 동기 -.043 .051 -.853 -.042

학습된 무기력←외재적 동기 -.028 .023 -1.202 -.058

연주불안 행동←특성불안 .626 .07 8.888*** .580

연주불안 심리←특성불안 1.061 .109 9.778*** .671

학습된 무기력←특성불안 .592 .081 7.28*** .796

스트레스←연주불안 행동 .008 .071 .11 .009

스트레스←연주불안 심리 -.078 .056 -1.397 -.133

스트레스←학습된 무기력 .252 .113 2.229* .204

스트레스←내재적 동기 -.039 .038 -1.028 -.066

스트레스←외재적 동기 .006 .029 .204 .001

스트레스←특성불안 .764 .14 5.44*** .830

스트레스←비경쟁연주 횟수 -.005 .002 -2.051* -.094

스트레스←콩쿠르참여 횟수 -.002 .002 -.955 -.046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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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연주자의 안녕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성공 및 실패경

험에 따른 연주불안과 학습된 무기력, 스트레스, 그리고 개인의 내·외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구조모형을 통해 연주불안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내적 특성과 경험적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들(강은주, 한

주희, 2009; Lane, 2012)은 개인의 불안 성향과 동기 등의 내적 특성이 연주자의 

연주불안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경력관리 변인인 연주경험

을 통해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지만, 연주경험을 경쟁과 비경쟁 상황으로 

구분하지 않아 정확한 효과를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

울의 Y 예술중학교에 재학 중인 252명을 대상으로 경쟁과 비경쟁의 연주경험이 

연주불안과 학습된 무기력, 그리고 더 나아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

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 연구문제와 관련된 연구 

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콩쿠르와 같은 경쟁적인 연주에 참가하여 입상한 경험이 많은 학생일수

록 높은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낮은 연주불안과 학습된 무기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공경험이 많을수록 과제에 보다 쉽게 흥미

를 느껴 내재적 동기가 높아지고(Schweinle & Helming, 2011), 학습자의 유능감

을 높여 과제 수행 중 불안을 낮추고 과제에 몰입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행의 

질을 높인다는 선행연구들(Hassan, 2012; Vansteenkiste et al., 2006)과 일치하는 

결과로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 학습동기에 긍정적임을 시사한다. 정보처리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인지적 용량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과제수행 중 과제 이외의 것

에 관심을 두는 것은 인지적 과부하를 일으켜 실수를 유발하는 등 수행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Lam et al., 2010; Layer et al., 2009). 이에 기초했을 때, 입상 

경험이 많을수록 내재적 동기가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연주를 할 때에 

연주를 통해 이루고 싶은 다른 무언가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음악과 연주 자체를 

즐기는 것이 수행의 질 역시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입상 경험이 적

은 학생일수록 학습된 무기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타인과

의 유능성이 비교되는 경쟁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실패경험으로 인해 저하된 동기

는 수행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학습동기 및 수행의 질 역시도 저하시키는 경

쟁적인 상황의 연주경험의 효과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성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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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다.  

둘째, 연주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내적 특성과 경험적 변인들 간의 관계

를 확인한 결과, 먼저 학습자의 개인 특성인 불안성향은 연주불안과 학습된 무기

력뿐 아니라 삶의 스트레스까지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평소 불안감

을 높게 느낄수록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높게 지각하며 이를 부정적

으로 인식한다는 선행연구 결과(Thomas & Nettelbeck, 2013)와 일치한다. 

반면, 개인특성 중 연주자의 연주동기는 연주불안에만 영향을 미칠 뿐 학습된 

무기력과 스트레스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주자의 내재적 동기는 연주행동 불안과 연주심리 불안 모두를 낮

추는 반면, 외재적 동기는 연주불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연주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연주하는 것 자체를 즐겁게 

여기는 것이 연주 중 불안을 낮출 수 있는 기제임을 의미한다. 비록 일부 선행연

구들(박병기, 임신일, 2010; Essau et al., 2008)에서는 외재적 동기만이 시험불안

과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지만, 일반적으로 평가의 결과나 보상보다는 자신의 학

습 과정에 보다 집중하도록 하는 내재적 동기는 불안을 낮추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다(Fransson, 1977; Sideridis, 2008). 또한, 내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비경쟁 연

주에 더 많이 참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내재적 동기를 가질수록 타인과

의 비교 혹은 자신의 수행결과로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것보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수행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선행연구

들과 일치한다(Ames, 1992). 

타인과의 비교 혹은 자신의 수행결과로 얻을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수행에 집중하는 것은 목표 지향적이고 어려운 도전을 시도

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Csikszentmihalyi & LeFevre, 1989). 

더욱이 음악은 주어진 짧은 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보여야 하는 시간적 예술

로, 연주하는 순간의 연주자 심리적 상태를 온전히 반영하므로 연주를 대하는 연

주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연주불안을 낮추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이끄는 내재적 동기의 중요성을 확인한 본 연구결

과는 음악교육 영역에서 외재적 동기보다는 내재적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처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내재적 동기가 수행의 질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며 연주자의 질적인 실력 향상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연주경험이 연주불안을 낮춘다(이진화, 2006; 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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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한주희, 2009)고 보고한 것과 달리, 본 연구결과 연주경험의 속성에 따라 연주

경험이 연주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먼저, 행동적인 연

주불안은 연주경험의 속성과 관계없이 연주경험이 많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연주를 통해 얻는 피드백 유무와 상관없이 많은 연주경험은 익숙

지 못한 상황에서 연주자가 보이는 행동적인 실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연주자의 심리적 불안은 연주경험의 빈도보다는 연주속성에 많은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떤 형태의 연주냐에 따라 심리적 불안에 차별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실력에 

대한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는 연주경험일수록 추후 연주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주자가 유능감을 인식할 경우 연주자의 불

안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들(Clark, 2013; McCormick & McPherson, 2003; 

McPherson & McCormick, 200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객관적인 연주 

평가를 통한 유능감 인식이 심리불안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

한다. 반면,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없어 자신의 유능감을 확인할 수 없는 비

경쟁적인 연주경험은 심리적 불안을 낮추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연

주회 경험이 심리적 불안을 낮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이진화, 2006; Lane, 

2012)과 불일치하는 결과로 연주속성에 따른 연주회 경험이 심리적 불안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비경쟁적인 연주경험

이 심리적인 불안을 낮추지는 못하지만, 연주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의 일반적

인 스트레스 수준은 낮춘다는 본 연구결과는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심리

적 불안은 일상적인 것으로 과제수행을 촉진시킨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Vankar, 

2013)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학생들의 정서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행동과 심리적인 불안은 낮추지만 스트레스를 높이는 경쟁

적인 연주경험보다는, 적절한 불안은 느끼되 행동적인 불안을 낮춰 실수는 줄이

면서도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는 낮추는 비경쟁적인 연주경험을 많이 가질 수 있도

록 지원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선행연구에서는 개인 특성이 연주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연주경험이 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난(강은주, 한주희, 2009; Lane, 2012) 반면, 본 연구에서는 팬

텀변수(phantom variable)를 활용한 개별간접효과 분석 결과 총 12개의 경로 중 1

개의 매개효과(내재적 동기→비경쟁연주 횟수→연주불안 행동)만이 확인되었다. 

높은 불안 성향과 외재적 동기를 가진 연주자의 연주불안과 학습된 무기력,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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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스트레스를 연주경험이 낮출 수 없음을 확인한 본 연구결과는 연주경험을 갖

게 하는 것보다 연주자 개인의 불안한 성향을 낮춰주고 내재적 동기를 갖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명상이나 독서 지도 등을 통해 연주자 개

인의 불안한 마음을 치유하고 연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 

연주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하며, 이는 향후 연구의 확장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는 1개의 예술중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사례 수 확보를 통해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을 넓히고, 더 높은 성취압력 및 경쟁상황에 직면해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은 입시 경쟁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예술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소정의 시

험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대체로 높은 유능감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콩쿠르와 같은 경쟁

적인 연주경험 역시 연주자들의 불안감을 낮출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계속적인 실패 경험을 통해 유능감이 낮은 학생들의 경

우 경쟁적인 연주경험이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의 지각된 유능감 수준에 따라 경쟁적인 연주경험이 정서적 안녕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주자의 

개인 속성인 특성불안과 연주동기가 연주자의 정서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를 살

펴보았는데, 연주자의 정서적 안녕감에 대한 학문적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는 후속연구를 통해 교사, 학교 등의 사회·환경적 변인이 연주자의 정서적 안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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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s on Performers’ Stress: 

A Focus on Performance Anxiety and 

Learned Helplessness

Choi, Hyosik ·  Shin, Jongho· Kwon, Soojin 

Choi, Ye Eun ·  Yeon, Eun M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wofold: first, to examine the effects of 

personal characteristics(degree of anxiety, performance motivation) and 

performance experiences on music school students’ stress through performance 

anxiety and learned helplessness, and second, to examine how these effects 

were mediated by one’s degree of anxiety, performance motivation and 

performance experiences. Based on data from a survey of 252 middle school 

participant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 

among degree of anxiety, performance motivation, performance experiences, 

performance anxiety, learned helplessness and stress. As a result, students 

who experienced more successes in competitions showed more intrinsic 

motivation, less performance anxiety, and lower learned helplessness. Moreover, 

one’s degree of anxiety increased performance anxiety and stress while 

intrinsic motivation decreased both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performance 

anxiety. Competitive performance experiences decreased both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performance anxiety while uncompetitive performance experiences 

only led to decreases in behavioral performance anxiety. Results suggest that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experiences are significant determinant 

of performance anxiety, learned helplessness and stres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in detail.

  key words : performance anxiety, performance experiences, learned helplessness, stress,  

music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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